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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훨훌훌자 쩔흩졸나I깎!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 (마 28:18-20) 지상명령이란 우리가 가장 우 

선해야 할 최고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우선 순위에 

‘선교’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름이니까! 잠시 선교는 

잊자.’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 

24:14) 선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지들이 복음으로 말미 

암아 살리라!' (고전 9:14) 비록 무더운 날씨를 피해 가족 간의 편안한 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엠 3:7) 우 

리는 가는 선교샤와 ‘보내는 선교샤 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선교 

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선교에 미참하셨다면 지금이라도 

2007년 하반기 선교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행 5:42) 

꿇고 전진하라 

서 E느 
0...&... 1: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따하라” 

(막 16:15) 보통 사람들이라면 휴가 계획이 한창인 이 때에， 우리 교회의 

선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 19개 팀을 시작 

으로 8월 초까지 중학생부터 어르신으로 구성된 60여 개의 선교팀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 황금 같은 방학， 휴가， 쉽의 

시칸을 포기하고 선교를 가장 우선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전 

13:1- 3)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선교팀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어서 선교지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득하 

도록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막 1:35) 특히 9월에 1차 CMTC 훈 

련을 시작으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선교가 시작됨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2007년 하반기 . 2008년 선교가 되도록 더욱 뜨거운 

기도와 훈련에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벚나 

니 ，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자기를 부인하고 말슴을 들으라!(급요찬양집회) 

11룬한 준총 

二I 라고 11룬한 증 11 

하나님은 우리에 관 

하여 모든 것을 아신 

다. 따라서 우리는 과 

거 ， 현재， 미래를다내 

어 맡기는헌신의 길을 

선택해야한다.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로사신바된자들로 

써 각각부르심을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충고하고 었다. (고전 7:23,24) 다윗은 “너의 길 

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외친다. (시 37:5) 진정으로 

하나님의 뭇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또 

하나님께-순종하였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 

어 주시지 않을까?’ 의 두려움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노하시지 않았나?’ 의 공 

포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원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 3:5,6) 우리는 하나님 
의 뭇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종종 옳은 일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은 충 

동을 느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야떠하든 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옳은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일 5:4.5) 요셉의 심령 갚은 곳 

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창 45 :5) 그래서 요셉 

은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 

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시 119:105)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뭇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벨후 1:20)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달리 

성령으로 감통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딩후 3:16)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성전으로 있다가 성령이 떠나시연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인 육 

신이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영흔들이다. (고전 6:19,20)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히 4:12) 때로 우리들 

은 하나님의 뭇을 헤아려 알기 원하지만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을 읽고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매일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 

나님의 뭇을 알게 하신다. (요 16:13,14) 

우리는 하나님의 뭇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의 심령이 증거해 줄 때 

에 우리의 결정에 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중단하라든지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이러한 증거를 받는 것은 단순 

히 의심이 생기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주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금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행 16:7)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 

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려면 몇 가지 일이 진행된다. 하나님의 뭇 즉 계획， 시간과 

또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는 방법이 모두 맞아야 한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 

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행 10:4.5)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다. (행 

10:19,20) 하나님의 뭇이 있으나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뭇을 이루어 

나갈 방법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며 중단케 하시 

거나 천천히 움직이게 하시거나 또는 방향을 옮기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고전 14:33)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쪽을 늘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뭇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 

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하여도순종은그무엇보다도가장큰가치가 있다. 이 선택은우리의 몫이다. 

역사 속에 기록될 21세기의 모습은 어떠한가! 문명이 아주 빠르게 진보되고 있 

으며， 역사는 우리가 처한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 정치 현상을 기록하여 줄 것 

이다. 이 속에서 기독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그분의 돗 

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존심의 전쟁을 멈추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그 

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자. 거룩한 순종 그리고 거룩한 증거!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 

리는 선택，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원한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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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n for Next Sùnday I 

THIS OAY IS A OAY OF -GOOO NEWS 
(3)Now there werefour leprous men at the entrance ofthe gate;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Why 

do we sit here until we die? ... (10) So they came and called to the gatekeepers of the city, and they 

told them, saying, “ We came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behold, there was no one there, nor 

the voice ofman, only the horses tied and the donkeys tied, and the tentsjust as they were." (11) The 

gatekeepers called and told it within the king ’S household. (2 Kings 7:3-11) 

W!th a te 「 r|b|e famine stnk|ng the|r Clty and t떼 enemles 

surrounding them , four lepers sat outside the gates of 

Samaria . They rightly reasoned that if they entered the city that 

they would die, and also if they continued to sit outside the city that 

they would die . So, they decided to get up and go over .to their 

enemy’s camp . If their enemy spared them , they might live ; and if 

they killed them , then they would die . Their decision to mov~ 

brought them wO Jl derf비 blessings . Not only did they find their 

enemy’s camp abandoned , but f비 Iy stocked with food , clothing , and 

money. It was like heaven . They took their fill with the first tent, 

and after they enjoyed the treasures of the second tent they felt 

uneasy, like they were doing something wrong . This was a day of 

good news , and they needed to share it . The people of Samaria 

were starving , thinking that their enemy was about to destroy 

them . The cost of food was outrageous (6 :25), and the situation got 

so bad that two woman ate one of their children with the promise 

that the other woman would sacrifice her son the ne xt 

day.(6:28&29) Elisha , the prophet , told God ’s people , “ Tomorrow 

about this time a measure of fine flour will be sold for a shekel , and 

two measures 9f barley for a shekel , in the gate of Samaria ."(7 :1) 

God ’s servant prophesized a blessing , but f1 0 one believed it. It was 

hard for them to imagine having food a plenty that would cost very 

little , when such severe poverty covered everything around them . 

The lost, weak , poor, unholy, and hopeless lepers had one thing­

they still had life. They decided to get up and do something, and 

what happened because of that? Elisha ’s prophecy of blessing 

happened just as God said . Let ’s take a closer look at the lepers 

The lepers asked themselves , "Why do we sit here until we 

die?"(v. 3) Many Christians , when depressed and faced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 become paralyzed into inactivity. You cannot 

do anything once you are dead , but before death , you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 Doing nothing is dead wrong! People think 

they are so smart and always talking but never acting . Not moving 

is a terrible thing . 1’ m sure you have experienced someone telling 

you to do this or that , but because you think you have all the 

answers , you do not move . Please do not do that! There is a God, 

and this God sends His servants to call people to come to Jesus so 

that they can receive His blessings. The lepers needed to do 

nothin.g else but to wait and die, and so it is with every sinner. Y, 

transgress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For why will you die , 0 house of 

Israel?"(Ezek. 1, 8:31) God ’s cry to sinners is , "Why will you die?" 

Hear God's cry ; hear Jesus ' cry ; and hear the Spirit ’s cry: “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 (Rom . 6:23) AII you have to do is move 

The lepers decided to go over to the camp . They reasoned , " If we 

say, ’We will enter the city, then the famine is in the city and we 

will die there ; and if we sit here, we die also . Now therefore come, 

and let us go over to the camp of the Arameans . If they spare us, 

we willl live; and if they kill us, we will but die .’ "(v. 4) They made a 

good decision. Their ministry started, and yes , there was danger 

involved but they already were in danger of death . If they ventured 

forth , they might live . They had only one chance and they took it 

They decided to take action . They decided to surrender and saved 

their life . If we surrender to Jesus Christ, He saves our life . The risk 

is yours , and the hope is eternal life. Jesus says, “ I am the way, 

and the truth ,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If we go to Jesus we have everything. Do you now 

believe? If you believe , what happens? You will have peace and 

eternal life . God promises eternal life, and there is hope because 

the promise is from God . Do you believe it? AII you have to do is 

move in faith! 

After taking the blessings, the lepers said to one another, “ We are 

not doing righ t.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but we are keeping 

silent; if we wait until morning 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 

Now therefore come, let us go and tell the king ’s household ." (v. 9) 

In their awakening they realized what they were doing was wrong , 

and they felt the need to share. They wanted their people to know 

that the enemy was defeated and all their provisions left behind 

They found life , food , silver, gold , and everything needed for 

surviva l. The lepers shared the good news and the city was saved. 

Their actions not only saved themselv~s ， but the whole city. Like 

the lepers, Jesus suffered outside the city. He won the victory by 

defeating Satan at the cross .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God? Do you believe that He has the power to give you 

eternal life? If you do not move to Jesus you will surely die, but if 

you do move, then you will have life. If you find this life , you 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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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후일 설교 

l 마음추얼셜교 l 

아를o운 소석01 았는 날 
(3)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려가 어찌하여 

여기 앉야서 죽기를 기다려랴 … (10)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샤람의 소라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았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1)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열왕기하 7:3-11) 갱성관옥사 

성문 어귀에 문퉁이 네 사람이 있더니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 당한 가운데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때 ， 문둥병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이대로 성 밖에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적군의 

진지에 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그들을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인다 

면죽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가보겠다고한그들의 결정이 엄청난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진지가 버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먹을 것 

과 입을 것， 금과 은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이 원히는 만큼 챙겨 넣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많은 보물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문득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만했습니다. 사마리아사람들은굶주리면서 곧적들이 쳐들어올것이라는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식량의 가격은 터무니 없이 치솟아 있었고(왕하 6:25), 두 
여인이 약속하기를 내일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먹고 오늘은 자기 자식 중 하나를 

먹자고 할 만큼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왕하 6:28,29) 이때에 엘리 

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찌어다 여 

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 

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왕하 7: 1) 하나님의 종은 

축복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가난이 그들을 온통 

엄습하고 있는 그때에 단 돈 몇 푼으로 그렇게 많은 식량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정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문둥병자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 

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무엇인 

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축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장본인인 문둥병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 

리랴’ (3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낙담하게 되면 무기력해 

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 

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 

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항상말만할뿐결코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것은정말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충고를 듣고도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꿈쩍하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종 

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문둥병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외 

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에 가기 위해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 

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움 

직이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꺼를 믿 

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끼요 3:18) 요한복음 3:36은 강 

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문퉁병자들은 자 

신들의 상황을 현명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 

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겔 18:31)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 
냐?’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외칩을 

들으십시오. “죄의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문둥병자들은 적진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찌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 

아 있어도 죽을찌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4절)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 

렸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험 

을 감행한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번뿐인 기회였고 그들은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면 주님 

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생이라는 소망 

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께로 가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믿으면 무슨 일이 생겁니까? 여러분은 평화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 

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 

로움직이는것입니다! 

아름다운소식이 있는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후 문둥병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 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9절) 그들은 이전까지의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모든 군수품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졌고 식량， 금， 은 등 생 

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로 인 

해 사마리아 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목숨만을 구한 게 아 

니라 옹 성을 구했습니다. 문둥병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 

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 

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 까? 그분이 여러분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반드 

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 

었다면 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총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백만의 영흔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음식， 집， 옷， 금， 은， 영광 그리고 영 

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 

다. 우리들만 평화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 

운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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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또한 선교는 

사랑의 역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선교사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한 

다. 사랑의 메시지는 성경 속의 복음이다. 복음 그 자체인 성경만이 생명이며 동시에 

사랑이다.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선교를 진실로 사랑하는가? 

선교를 사람따는 것이 인간을 샤량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고전 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자. 사랑이 없는 선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있을 때 진리를 찾 

는다. 간혹 자신의 직분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것은 선교지의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는 매우 위험 

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랑이 없는 선교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따라서 선교는 전통 

과 자랑과 방법에 매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 가장 위험하다. 선교의 결과 

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핍박을 받는 선교여야 한다.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는 인간을 사랑한다. 선교를 사랑하는 교회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다. “내가 예 

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 

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 13:2) 인간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없다면 선교도 사랑할 수 없다. 십자가와 자신을 맞바꾸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행 2:28) 복 

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하는 선교를 하자. 

영혼을 사랑야는 선교가 되어O~ 한다 

인간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인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의 영흔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 

는 선교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교여야 한다. 옹 천하는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에는 그리 

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관심도 영흔에 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갈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실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 

수라!' (팀전 2:5)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자. 자녀들을 진 

실로 사랑하는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자. 십자가의 은총이 없는 영혼의 종 

말은 지옥이다. 따라서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와 교회는 영혼에 초점을 둔다. 복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영흔에게 전하는 선교를 하자. 

선교는 진심으로 어|수님을 사랑따는 것이어O~ 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커리라." (요 14:15)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지격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 

하신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 

상끝날까지 너희와항상함께 있으리라하시니라?' (마 28:18~20) 이 분명한예수님 

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더 이상의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버리자.(고후 13:4) 예수님만을 사랑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증인" (행 1:8) 즉， 예수님의 증인이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이 

름을 드러내지 말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자.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와교회는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복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를하자. 

선교를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 

리신 피로 자신을 흠빽 적시자. 이처럼 보혈로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한 사람， 한 영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3)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저 죽어가는 영흔들에게 사 

랑의 복음을 전하자. ‘쟁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 258장) 아멘. 

」효혈의 웅력을 믿는 10교구 

“예수의 피1f 우리흩 포든 좌에서 빼끗하깨 ‘하질 것 01요 "(.요일 1 :η 

10교구는 중랑구 일부와 구리시 ， 남양주시， 광진구 일부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 

으며 ， 257세대 (636명 ) 7개 지역과 21개 여성 구역과 7개 남성 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앞장 선 80명의 일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10교 

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 

람과 함께 기도하니끼행 20:36) 

교구의 지역장들은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 

음 더 나아가 지역을 섬기는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 

역별로 지역 활성화 계획표를 작성하여 부지역장， 구역장， 권칠틸과 협력하여 사 

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 

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1 :27) 남성도들도 남성 구역모임에 모여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구의 식구들이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교구 식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 

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 

고 있습니다.(엽 4:13,14 ) 특히 오랜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오던 모든 관습을 버리 

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에 서l i，l{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녹 18 : 8)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 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궤계와 술수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아 

끼지 않고 있습니다.(요일 4: 1- 6) 

교구 식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복음으로 아주 강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십자 

가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와 멀어 교 

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기쁨으로 나아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 8: 47) 오직 믿음과 말 
씀으로 승리하는 10교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장송규{장로， 10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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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냄새 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 이전에 주님께 “주념， 내껴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이라고 기도할 

때， 솔직히 말해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의 무능함을 모르고 그저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었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달라고 답답함으로 호소할 수 없다. 그처럼 나는 그저 죄 지음으로 버 

림받은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버려진 사실에 대해 따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또 그 버려진 자 

리에서 점점 더 죄로 인해 썩어가며 결국 허무하게 아무 목적과 소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그 후 

의 내 삶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소망없던 나와 친히 교제하시고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번 수련회에서 깨달았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림받아도 

아무도 봐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놔 두는 것이 신성하신 하나님께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는데 

고작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 받으셨다니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후 계속해서 들었던 생 

각은 “왜? 도대체 왜?"라는 질문뿐이었다. 그렇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자 

이다. 그런데 감히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하여져 있고， 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 

씀에 나는 무엇으로 그 영광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지만 정말 죄인인 내가 하는 어떤 것 중에도 그 깨 

끗하고 거룩하신 주님께는 도저히 드힐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삶을 보고 좌절하면서 내가 대체 주님의 자여인가， 거듭났다고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 

지 않는 걸까 실망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피 값을 주고 사신 나는 이제 주님의 자여 

임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 이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순종하며 주의 자여답게 살라고…， “주님 ! 이 

것이 정말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유로군요! ’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께 내어드힐 때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상상해 보아도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기까지 하다. 이번 수련회에서 공부한 로마서 8장으로， 내 요k거l 아름답 

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았다. 그 말씀이 나를 깨뜨혔고， 나에게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뀌하고 능력이 있으며 오직 그것묘L이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선Of(대학부) 

2∞7년 7월 Z일@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장대같은 소 

가 내렸다. ‘과연 이 비를 뚫고 사료띨이 나올까?’ 그런데 막 

상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많이 놀랐다.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던 한 집사님도 일찍 나와 있었다. 장대같이 내 

리던 비가 오히려 은혜의 소낙비가 되었는지 이미 많은 성도 

들이 나와서 자리를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처럼 장년3부 수 

련회는 은혜 중에 모든 순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전 집회의 말씀 주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다.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년3부뿐만 아니라 우 

리 교회에 가득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령 

의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어진 공동체 훈련 

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는 시간이었다. 복음 요k게서 하 

나됨의 기쁨을 누렸고， 특히 “십자가”를 바딛때 누워 글씨로 

표현하는 시간에는 십자가로 뭉쳐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서로 

기뻐하였다. 

점심 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문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 

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 

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흔L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시젠l었 

다. “계시록의 종말교회”의 말씀이 선포된 저녁집회는 더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1 삶에 지친 60대가 아닌， 복음의 

빚진 자로서 60대의 황금기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 더욱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 

하여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아멘. 

허순자(권사‘ 장년3부) 

1984 년 애작부 수켠페 01훈 23 년 만세 갇 수켠훼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너l요 ! 

20년 넘게 거의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는 없었 

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던 저에게 지난 해 11월， 예수님께서 찾아오 

셨습니다. 이 때부터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교구모임에 참석하였고， 장년1부 집회 

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졸리기만 했던 목사님 

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매일 성 

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또한 변하여 이제 저희 가 

족은 가정예배도 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홍k게서 처음 맞이한 장년1 . 2부 수련회 ! 뭔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당일， 예상과는 

달리 사정이 생겨 30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도착하여서인지 

이미 시작된 개회예배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의 마 

음을 열어 주셨고 주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효t하는 우리의 마음을 질투하며 방해하는 사IB<게 굴복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는 신 

령한 예배나 집회에 늦으면 은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특강인 “한국 장로교회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선민인 이 

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 

입니다. 특히 선교의 중요성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폐회예배 말씀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스스로 인정한 곤고한 사람으로서(롬 7:24 )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악조건의 터널 속에서도， 산고의 고통이 닥쳐온다 할 

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고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 

려요. 이 미천한 죄인 위해 한 분밖에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죄 많은 서l i}(게 보내시 

사 죄인들을 위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잇 

는 다리를 놓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다리를 건너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께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네요. 내 

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 

가슴 벅찬 그 은혜와 그 사랑 감당할 길 없네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를 층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무소 부재 하시고 무소 불능 

하신 주님 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버지 예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땐 울며 

떼를 쓰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 주셨잖아요. 기도는 악마보다 더 무섭다고 했는데 불 

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가 나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니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네요. 그래서 더욱 자기를 부 

인하며 아버지가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성숙된 믿음으로 순종할께요.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묘F들고 다듬어서 쓰임받게 하신 이는 주님덕써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여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맑은 정신과 영혼을 주셔서 말 

씀 듣다가 진양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게 해 주세요. 이제 남은 인생 불펑하 

지 말고 감사 속에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세요. 천국행 구원 

열차어l서 중도 하차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과 우리의 보고서와 바 

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딩전 6: 11 ,12) 꿀 수 있는 은총의 자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적은데 너무 많은 것 

박성절(집사， 장년 1부) 을 받아 보답할 길 없어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주님의 딸이 드립니다. 

이형주(권사1 소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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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한 마을에 들어서니 몇 사람의 노인들이 담소하고 있어 다가가 인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 

다. 지나가던 아이들도 발을 멈추고 복음을 들었다. 노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읽게 하니 이해되는 듯했다. 사료}들이 점점 더 모였다. 모인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를 하게 한 뒤 다시 여러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사역을 시작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에 더욱 열심으로 다녔다. 간혹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힘이 저절로 솟았다. 

셋째 날 집집마다 문이 목꼭 잠긴 채 인기척도 없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다. 들표써l서 몇 사람의 여인 

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는데 한 여인이 계속 방해를 했다. 그 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니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다시 이웃 

마을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한 집에 들어가니 노인 한 분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넷째 날 농촌 마을로 사역을 나갔다. 한 집에 들어갈 때 한 노인이 한국말로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안에 

들어가니 많은 여인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성령의 역사로 그곳 

에 있던 모든 사료L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길을 잃고 헤매다 초원에서 쉬고 있던 양치기 노인에게 복음 

을 전했다. 다시 한 마을에 들어가니 동네 사료k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있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료낼흙11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다섯째 날 수요예배를 드리고 난 뒤 농존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쳐 

오후 사역을 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흔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여섯째 날 밤새 내리던 비가 오전에 그쳤다. 우리는 다음 날의 귀국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채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다. 비록 우리는 떠나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고 사역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 

고， 오히려 크리스효떨 미워하고 핍박하 

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1월 1일에 

충현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신정숙(집사， 1 0교구) 

화민의 쁜효} 기적의 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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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도ξ받}섣교팀 (2개 팀) 

F 
기 간 팀 팀장 

7월 9일(월) - 7월 17일(화) 1 15 . 1 4 . 1 8교구 | 유증석 
대학부 연합 

7월 9일(월) - 7월 17일(화) 1 23교구 10 1호일 

면재 사역 중민 섣교팀 (l 개 팀) 

기 간 팀 팀장 

7월 16일(월) - 7월 24일(화) 11 .2 교구 · 대학부 l 김신국 
타교 연힐 

이번 주에 졸블η'1는 섣교팀 (1 9개 팀) 

팀 팀장 

7월 23일(월) - 7월 31 일(화) 1 3교구 조흥언 

7월 23일(월) - 7월 31 일(화) 23 . 2 . 6: 17 . 18 노은영 
21교구 · 고등부 연합 

7월 23일(월) -7월 31 일(화) 4.5. 14 교구 대학부연합| 정태동 

7월 24일(화) - 8월 2일(목) 12 . 11교구연합 1 :인용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 .2. 3교구 · 중등2부 윤선한 

대학부 연합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8 . 16 . 19 교구 l 김홍열 
대학부연합 

7월 25일(수) - 8월 2일(획 12. 1 . 10 대학부 연합 | 최계열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21 .3 교구 연합 ! 유병수 

7월 26일(목) - 8월 2일(목) 9.7 .21 잉 24교구 | 조영구 
타교연합 

7월 26일(목) - 8월 2일(목) 12 .2 .1 0 . 11교구 타교 연합| 김명성 

7월 26일(목) - 8월 3일(금) 6. 1 7과 대햄 연합 l 김영주 

7월 26일(목) - 8월 3일(금) 6.2 교구연합 이세영 

7월 27일(금) - 8월 3일(금) 6교구 · 대학부· 정년2부 | 김현절 
타교연합 

7월 27일(금) - 8월 3일(금) 7.8 교구연합 ! 박용기 
7월 27일(금) - 8월 3일(금) 1 8.7.23교구 연합 j 장병준 

7월 27일(금) - 8월 4일(토) 110 . 9 교구 연합 | 김해길 

7월 27일(금) - 8월 4일(토) 1 7교구 |남중호 

7월 27일(금) - 8월 4일(토) 힐럴루야 찬앙대~ I 강입구 

7월 28일(토) - 8월 4일(토) 아맨 찬양대 이정태 

한 영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 

게 하셨습니다. 현지 경찰의 위협으로 인 

한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 

하지 못했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성령의 

만난 햇병아리 신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 

고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 주 

님의 기적입니다. 불과 2년 전의 저는 예수님을 모른 채 서1 2:1써l서 방황하며 죽어가 

고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선교지의 영흔들의 모습이 바로 2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우리 가족들과 같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강했고， 그들을 생 

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뜨거웠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언 

어， 몇 문장이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영흔들이 영접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 

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두 손 목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 

님의 사료L을 받아들이던 영흔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영흔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우리 팀은 오히려 매순간 감 

탄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심은 물 

론， 현지 날씨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 

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 

다. 성령 요써서 팀이 하나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점심을 먹고 찬gt하는 

중에도， 한국에 돌아오는 공항과 기내에서까지도， 영흔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 

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의 십 

자가 사료띨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흔을 뜨겁게 사랑하 

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연 

약한 저와 우리 팀을 통해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선교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 

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박신정(칭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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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역지인 R지역 농아인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이 없었고 우리 

돈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아인 

들도 있었지만 겨우 텃밭 수준이어서 제 식구만 먹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마약과 

술에 찌들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이 농아인들을 대상 

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그들이 이단인 줄 모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같은 영적 

볼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아협회에서 소개해 주는 사료띨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장과 공원에서 비닐봉투를 파는 농아인들 

을 여렷 만났습니다. 그들을 매일 만나 전도한 뒤 처음으로 한인교회의 예배실을 빌려 현지 농 

아인 3명과 예배를 드리던 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R지역에서 두 달간 복음을 전한 뒤， 선교지를 옮겨 남은 기간 동안 B지역의 농아인들을 찾 

아갔습니다.B지역의 선교 환경은 R지역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B지역은 유대인 자치구역이 

라 기독교를 탄압했고 얼마 전에 선교사 몇 사람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아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방광암으로 

투병중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다섯 차례쯤 심방을 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병세가 많 

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 

가 그러고 부활에 대해 계속 전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기로 약속 

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3개월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총01 7~득했 

기에 사역 내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정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농아 

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욱 주님묘띨 의지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만 했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이 크게 무겁 

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곳 농아인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그곳의 농아인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 

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EF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여 온 

천하 만민이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맨. 

정영미 · 전혀|영(명신도 딘기선교사， 에바다부) 

‘농아인으로서 1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A국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평신도 딘기선교사는 믿음으로 순증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기능함니다. 지금 곧 선교위원회(내선357)로 연락주십시오 

때 횡훨왜 흑홈훌 짧행o 

그라스도의교획훌세우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존의 19개 교구를 25개 교구로 세분하고 지역을 새롭게 정한 것은 성도 

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14세 이상의 성도들과 교 

회학교 학생들 간의 분리를 없애고 모두 한 교구에 속한 성도로 구성하였습 

니다. 그동안 각 교회학교 별로 나누어서 섬기던 것을 이제는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함께 교구에 편성해서 가족 단위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 

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가족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전 

체를 함께 돌보고 섬기려는 복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 

족들 죠k게도 서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예배로 인해 공유하지 못했던 그리스 

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교구가 세분화되고 가족 전체를 섬기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위원회는 세상적인 프로 

그램이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묘냐를 강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다 

른 것으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 

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각 가정이 십자 

가로 하나가 될 때 교구가 하나가 되고 중현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 

회가될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의 예 

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 교 

구에 속하거나 어느 구역에 새롭게 편입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충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 요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자녀들이 

나 학생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신 

앙한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자녀들을 권면할 때 우 

리 가정이 십자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되는 교구와 교회학 

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장덕 (목사， 저12교구위원회 지도)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5 질도라 25 외신부 

1266 이동은 9 정년 1부 

1267 김인희 23 장년3부 서인순(14) 

1268 이옥례 16 ~~‘-닙「 박성명(16) 

1269 이달현 18 장년 1 부 방영은(18) 

1270 김미라 5 장년 1 부 윤수원(6) 

1271 최규삼 13 청년2부 

똥Q 승 주 "11쑤밑 LH 맘애 요AI 
부족한 제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OJ'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찬양， 기도로 무장하고 1272 입민규 20 중등3부 최영옥(24) 

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시 결심이 무너지는 저의 삶을 보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1273 김수현 14 칭년 1부 정영주(5) 

꽉 막힌 삶에 주님은 저의 입술을 열어 찬OJ=-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1274 장규진 14 대학부 정명주(5)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찬OJ'을 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1275 흥수미 5 대학부 

‘주 예수님 내 맘에 요사 날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 1276 김민웅 7 장년3부 김윤정(끼 

는 모든 욕심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은 찬송을 주셨습니다. 때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들 기쁘게 합소서I " 어렵고 힘 1277 서성일 20 장년 1부 이상훈( 1) 

든 상황 중에서도 나 혼자 잘 해 나갈 수 있을꺼야!’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 저의 상황이 1278 T Er여。서。 2 정년2부 김윤환(2) 

어렵고 힘들어요. 말씀과 찬양， 기도로 주님께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1279 이한나 11 정년 1부 박재귀(12) 

‘자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찬양대에서 주님께 드릴 찬양을 한 1280 이정현 20 대학부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저의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주말이 되면 목이 1281 강민지 5 정년 1부 

너무 아프고 목이 쉬어서， 깨끗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찬%떨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 1282 서명진 5 정년1부 

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시 56:10) 어느 곳， 어디 
1283 조아름 7 대학부 조영증(끼 

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84 김정길 23 장년3부 이진규(6) 

죄희정(집사1 임마누엘 잔앙대) * 흥연교회의 안 기측이 ÇJ7/. 원하)./는 운은 
*gj마누일l 한앙대는 주일2부(오전 9시) 얘l배를 섬기는 찬앙대이다 

혼당 203!2 씨가즉 등혹쉴로 오시기 바랍U다. * 



저1951호 주낀흥헌 

교피소석 

밍 2007년 7월 22일 

띠 ‘저로 사랑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 

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하소서. 

(g)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 
의 복음으로 더욱든든히 세워지게 히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와 ‘보내는 선교새 가 

되게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매월둘째 주수요일과토요일에 있는총 

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2007년 여름 계절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 

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창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 

소서. 

a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진행되게하소서. 

기도의창 *'fI:I 
τL 훌휠 

를담 외빼씌빼 보수훌At톨 위한 안헌 톨초 

본당 외액석'XI/ 보수공:).1 흥이오니 훌임 시 안전사고톨 유의빼 주시기 바휠니다 

1 본당 동측면(제1교육관과 본당 사이 내부통로)의 출입을 금합니다. 

2 본당 동흑연 일부 출입문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폐쇄합니다.(훌입문에 부칙된 인내문 확인 요망) 

3 통제기간 : 2007년 10월 말까지 

모임 

1 권사회전체 모임 

일 시 29일(주일)，오후 3시 

장소 :갈렬리흘 

2 전도위원회 지회별 월례회 
일 시 : 29일(주일)， 오후 3시 10분 
장소: 1지회 제 1교육관 404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 제 1교육관 409호 

4지회 제1교육관 41 0호 

뭘1.ã1를를 

.. 톨문 
얼 서| 

1 신환옥 씨(김정호 집사의 장인 ， 8교구 암 

사l구역) ! 12일 별세， 14일 장헤 

2 박장흥 성도(박정숙 집사의 부친 ， 9교구 

옥수2구역) ! 12일 별세 ， 1 4일 장례 

3 이용삼 성도(김성자 권사의 모친 ， 임철복 

성도의 장모， 1 3교구 양지4구역) ! 1 2일 별 

세 ， 14일장례 

4 이증준 타교성도(이욱경 집사의 부친 ， 장 

기락 안수집사의 장인 ， 5교구 미도2구역) 

114일 별서J， 16일 장려1 

5 정기보 씨(박순혜 성도의 아들 ， 8교구 천 

호1구역) ! 1 6일 별세 ， 1 8일 장례 

그리스도외 교회l 셰무라(멍 2:47) 

장 소 

충현기도원 

충현기도원 

일 시 

8 .1 0(금) . 1 1(토) 

8.17(금) . 18(토) 

2007년 여톨 성경억교 및 수련회 

일 시 

7.23(월 )~25(수) 

7 . 27(금). 28(토) 

부 서 

고등부 

흥둥2부 

장 소 : 저11교육관 507호 • 21 교구 영성훈련 일 시 :7월 27일(긍) 오후 1,1.1 30환저녁 7시 

출연복지관직원모집 

심리치료사 서무직 

@심리치료시 세례교인으로서 심리치료사 놀이치료사 자격 소지자 및 예정자 

(정신재~ I 및 발달ε빼인 심리검사 심리치료 가능자 정신X떠| 및 일띨쟁HOI동 놀이치료 경험자 우대 

@서무직 세례교인으로서 복지관 행정업무 가능자(엑셀， 효널 가능자) 

3.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졸업증영서， 성적증영서 

4. 쩌| 출마깅 2007년 7월 25일(수) 오후 5:00 

5. 서류제출저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1.모집부문 

2. 지 원자격 

흥연기도원 혹탁직원 모집 

1.모집부문 기도원 관리직(기도원에 상주하연서 

영선 미화 경비 운전등의 

다양한 업무를 감당 하실 분) 

2자 격 세례교민(님， 민 60세 01해 

a제출서류 자밀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딩회장 추천서(티교인) 

4.서랩|즐찌 강남구 역삼동 665- 1 사무국 
'Il' 031-766-5425 

l ~뺀흑 기닮 : 본당 ilI<l호[I'IE호 월’ | 

'Ir 552-8200(내선 40 1) 

lmt.ja~밍믿흩를 

, ‘ 
예배담당 안내 (7/2 5 -7/2외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 도 찬앙 

7/25 수요 I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요일 2:6) 김성관 목사 양재웅 최경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호산나 찬양대) 

7/25 수요 11 펀견에서 사랑으로 (행 10 μ-48) 황진섭 목사 최강전 문경축 하나님은 외아들을 (실로암 찬양대) 

7/27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철규 예루살렘 찬양대 / 플풋 노은영 / 바라톤 오상덕 

7/ 29 주일 I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왕하 7:3- 11) 최성득 목사 유성택 이형수 〈예배 전찬앙〉 

7/29 주일 II 아름다운소식이 있는날(왕하7:3-11) 이성진목사 정충신 안석현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외 /가브리엘 여성중창단(지도 깅숭회) 

η29 주일 m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왕하 7:3-11) 김성관 목사 김익환 김영수 시온의 영광01 빛냐는 아침 외 / 바이올린 임지희(아엔 오케똥라) 

γ29 주일 W 아름다운소식이 있는날(왕하7:3-11) 이경준목사 류병회 장숭규 내 망이 낙심되며 외 / 소프라노김희영(잉01누엘찬양대 슬로이스트) 

7/ 29 주일 V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왕하 7:3-11) 최성규 목사 김철규 진흥용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외 / 플풋 김운지(앵엘 뻐스트라) 

7/ 29 주일찬양 이 사람이 (녹 15:1-2) 김성관 목사 이재영 이상복 가브리엘 여성중창단/ 핸드벨 연주대 /10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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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무장로 

김은호 노광헌 
제1교구위원징 딩회서기 

김종구 최무길 
충현기도원깅 깅AI위원 

이종석 임무천 
진잉위원징 재2교구위원장 

김단용 한송규 
딩회뷔기 예배위원 

이형수 안통현 
빼뻐원 빼써원 

이계인 박덕양 
실로잉진g때징 11교구장 

조종환 배춘식 
세1교육위원징 i엠E때부장 

노영한 박철구 
19교구징 9교구징 

강철형 김영은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합철주 윤석민 
17교구징 기획위원 

김창국 검중선 
유년부싱 싱년a부g 

김신국 전계식 
1교램 제정위원 

구재완 송두엽 
3교구징 8교구징 

박상대 김규석 
1패구정 6교구징 

이상석 오순도 
1교구징 외신부잉 

섬·기·는·분·틀 l 

정진호 
대희부 

최종철 
21교구 

이성진 
18교구 

윤수일 
10교구 

김철규 
정년1부 

탁정헌 
고드부 

안창덕 
15교구 

이회식 
7교구 

양재웅 
펀집국 

김준회 
9교구 

전성원 
선교위부지도 

유현철 
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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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회 
13.교구 

장훈 
4교구 

안치원 
2교구 

이재영 
1교구 

유재진 
새가족~육부 

양태선 
12교구 

최성득 
6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A 
박인기 
어H때부 

김익환 
3교구 

하종철 
5교구 

최성규 
24.교구 

황진섭 
20교구 

이용진 
외신부 

김완수 
’4교구 ‘ 

( 짧 031-766-5425)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이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ttan∞us tran잉atiOns in 타191잉h. Chinese. J뼈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빼잉 at the 많ven 0' clock 
wαship Service. and sri 때때n. Chinese. Mong이1811.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ISO available at the 
One O' ciock Worship Sel'lice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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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주 
5교구 

최문실 
8교구 

류진희 
대혁부 

이복순B 
4교구 

· 찬앙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 송요한 

홍순애 
17교구 

강덕필 
20.교구 

이복순A 
21교구 

옥미자 
9교구 

· 여전도사 

융인숙 김연식 
11교구 16.교구 

안태순 김정연 
3교구 1교구 

김정자 김정회 
14교구 18교구 

임태주 강영미 
15교구 앙교구 

전영회 이혜숙 
19.교구 7교구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지1 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오전 9:00(학생) 
에바다부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충 

탁아부 
(주)오선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빠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õ' τ%1 규 !! 오전 9:00 제 1교육관 30 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1호 

고풍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